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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의 축복

한 랍비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
서 아버지는 언제나 형제의 우애를 강조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족이 잠들 무렵, 한 아들이 랍비에게 와서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잠만 자는데 저는 
자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래서는 안 된다. 다른 형제의 흉을 보는 것보다 다른 형제와 같이 
자는 편이 훨씬 나은 거란다.” 

화목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자기 자랑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잊어버리기 쉬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사다난한 2023년, 모두가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은혜로 한 자리에 모였
으니 자기 자랑과 헐뜯는 말은 줄이고 서로를 배려할 때 따뜻하고 복된 추석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서로 배려하며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시편 133편에서 잘 말해줍
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은 두 개의 세력으로 양분되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은 세력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세력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치렀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
다.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되었지만, 열두 개의 지파로 이뤄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고 갈라진 
마음을 달래 연합을 이루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윗의 통치를 비판하는 사람들
도 있었고,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스스로 원수를 갚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연합을 추구함으로
써 화평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3편은 이러한 배경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전쟁을 
치르며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미움과 상처를 넘어선 연합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은밀한 죄를 회개할 때 값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바른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분노와 원망은 사라지고 소망과 
사랑 그리고 헌신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에 임했던 이와 같은 
연합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풍성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2023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볼 때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은 우리를 웃음 
짓게 하기보다는 염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연합을 
이루고 우리 안에 하나 됨의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고 이곳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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